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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쓸수록 분노 높아진다!꼼수 쓸수록 분노 높아진다!

  

누가 이렇게 사태 파악을 못하나?

오늘로 유성지회의 서울본사 농성 및 전면파업 36일차를 맞는

다. 지난주 교섭에 유성기업이 빈손으로 나오면서 조합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지만, 투쟁의지는 오히려 높아졌다. 사측이 꼼

수 쓰면서 시간 끌수록 조합원들의 분노는 더 커질 뿐이다. 유

성기업은 사태파악을 제대로 해야 한다.

빈손 교섭으로 조합원들을 분노하게 만든 유성기업이 14일에는 

서울 본사에서 짐을 빼려다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막히기도 

했다. 유성기업은 서울본사를 사무실을 이사한다며 짐을 싸고 

도망가려고 했다. 교섭에는 빈손으로 나오고 농성 중인 본사 사

무실은 이사간다는 생각이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사

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있다. 유성기업은 누구의 판단이 상

황을 이렇게 악화시키고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전면파업은 계속된다! 전국적 연대는 더 확대된다!

유성기업의 무성의한 교섭, 본사 이사 시도를 보면서 조합원들

의 분노는 더 커졌다. 파업이 한달을 넘기면 조합원들도 지칠만 

한데, 회사의 꼼수가 분노를 키워서 투쟁의지를 높여주고 있다. 

전면파업 6주차를 맞는 이번주도 흔들림없이 투쟁을 이어간다.

지난주 유성지회는 노동부 천안지청, 대검찰청, 청와대을 향해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믿어달라고 했지

만, 지금껏 노동청이 믿을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지회는 

“믿어달라는 말 말고 행동을 보여라”고 항의했다. 대검찰청에

는 “검찰은 유성기업 경영진의 증거 인멸, 임금삭감,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고 항의 서한 전달했다. 그리고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하

며 노조파괴 공범이자 직무유기했던 정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의 숨은 진짜 주범은 바로 현대차다. 현

대차는 유성지회가 현대차 본사 앞에서 집회하는 것이 두려워 

알박기 집회신고를 내고 유성지회의 집회를 방해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알박기 집회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회는 

“현대차는 알박기 집회, 노조파괴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라.”

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 처벌을 촉구했다.

지회의 이런 가열찬 투쟁에 연대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민주노

총 산하 전국의 16개 지역본부장들이 서울 노동청 앞에 모여 

유성투쟁 승리를 다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제 유성투쟁은 

지역의 연대를 넘어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적인 투쟁이 됐다.

노조파괴 없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는 노조파괴 없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유성지회 조합원들의 이 소박한 요구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싸우자. 지부는 김정태 지부장이 

유성기업 서울본사 농성장을 사수하고 있고, 전체 지회들이 매

주 수요일 18시 유성기업 서울본사 앞 촛불집회에 함께 한다. 

지부는 유성투쟁을 승리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전체 지회들이 지금까지 유성투쟁에 보내준 지

지와 연대가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들 것

이다. 


